
유한양행, 프랑스 업고 화장품시장 진출

유한양행이 약국전용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.

유한양행은 프랑스의 제약·화장품기업인 피에르 파브르의 기능성 화장품 <듀크레이> 15종을 수입해 전국

약국을 통해 10월부터 시판하고 있다.

수입제품들은 여드름이나 아토피성 피부염, 피부건조증 등의 민감피부와 탈모, 비듬 등의 피부질환에 효과적

인 기능성 화장품들로 프랑스에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치료보조 화장품이다.

유럽에서 수십년간 판매되면서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판되고 있다.

유한양행은 <듀크레이> 화장품이 특정 피부 트러블에 대응토록 구성돼 있으며 제품마다 사용량과 기간, 방

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와 상담한 뒤 구입·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유한양행은 <듀크레이> 판매를 기념해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5대도시를 순회하며 약사들을 대상으로 제품

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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